
1. 바둑과 약속
성덕왕과 소덕왕후(제3왕후) 김 씨 사이

에서 태어난 승경(承慶)은 잠저(潛邸) 시
절, 즉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 때 현사 신충
(信忠)과 대궐 정원의 잣나무 아래에서 자
주 바둑을 두었다. 승경은 신충에게“이 다
음에 그대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거가
될 것이다”며 신충을 잊지 않겠다고 맹세
했다.
성덕왕은 왕과 성정왕후(제1왕후) 사이

에서 태어나 당나라에 숙위(宿衛)로 가 있
던 수충(守忠)을 내치고 대신 엄정왕후(제2
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중경(重慶)을 태자
로 책봉하였다. 하지만 엄정왕후의 출궁(出
宮)을 빌미로 중경 태자를 물러나게 하고
소덕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승경(承慶)을
태자로 삼으니 그가 바로 효성왕이다.
승경이 바둑을 두며 약속한 몇 달 뒤 성

덕왕이 36년 재위를 마치고 승하하였다. 당
시 15세무렵이던 승경(承慶)이 효성왕으로
즉위(737)하였다. 효성왕 재위 2년 봄에 당
나라 현종은 사신을 보내 신라왕으로 책봉
하였다. 이어 왕이 왕비 박 씨와 결혼하자
당은 사신을 보내 왕비로 책봉하였다.
효성왕은 즉위한 뒤 공신(角弓)들에게

상을 주었다. 그런데 그만 신충을 잊어버리
고 등급에 넣지 않았다.
이에 신충이 효성왕을 원망하여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붙이니 잣나무가 누렇게 시
들어 버렸다. 그 소식을 들은 효성왕이 이
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알아보도록 하였
다. 사자(使者)는 신충이 지은 노래를 찾아
효성왕에게 바쳤다. 
효성왕이 크게 놀라며 말하였다. “정무

가 바빠 공신을 잊을 뻔 했구나.”
이에 효성왕은 신충을 불러 이찬 벼슬을

주었다. 그러자 잣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아닌가. 효성왕은 재위 3년 봄 정월에
조고(祖考)의 사당에 참배하였다. 이즈음
효성왕은 부왕 성덕왕과 마찬가지로 첫 왕
비를 왕실에서 내쫓았다. 그리고 중시 김의
충(金義忠)이 죽자 이찬 신충을 중시(中侍)
로 삼았다. 
2월에는 왕의 아우 헌영(憲英)을 승진시

켜 파진찬으로 삼았다. 3월에는 이찬 김순
원(金順元)의 딸 혜명(惠明)을 맞아들여 왕
비로 삼았다. 효성왕 6년 5월에 동모제(同
母弟)인 헌영(憲英)을 태자로 책봉하였다.
그리고 유성(괥星)이 삼대성(參大聖星)을
범한 뒤 갑작스럽게 승하하였다. 유성이 삼
대성을 범했다는 것은 아우인 헌영의 일파
가 효성왕을 암살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
국 재위 6년의 효성왕에 이어 헌영은 경덕
왕으로 즉위하였다. 이어 중시는 신충에서
유정(惟正)으로 바뀌었다. 이후 신충은 한
동안 이찬으로 재직했으며, 경덕왕 16년에
는 상대등이 되었다.
하지만 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경덕왕

역시 몇 차례의 반란을 감내해야만 했다.
16년 봄 정월에는 상대등 김사인(갏思仁)
이 병으로 퇴직하자 경덕왕은 이찬 신충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3월에는 내외 여러 관
원의 월봉(月俸)을 없애고 다시 녹읍(祿邑)
을 주었다. 이때 왕당파의 거두였던 신충은
아찬 김양상(金겵相)을 우두머리로 하는
반대파에 밀리게 된다. 경덕왕 22년 8월에
상대등 신충과 시중 김옹(金邕)이 다 면직
되었다. 

2. 신충의 면직과 이순의 출가
이때 대나마 이준(굃俊, 『고승전』에선 굃

純)은 왕의 총신이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속을 버리고 산중에 들어갔다. 그는 여러
번 불러도 나오지 않은 채 머리를 깎고 승
려가 되었다. 이준은 왕을 위하여 단속사
(斷俗寺)를 창건하고 거기에 살았다. 그 뒤
에 그는 왕이 음주가무를 좋아한다는 소문
을 듣고 곧 궁문에 나아가 간하였다. “신이
들으니 옛날 걸주(桀紂)가 주색(酒色)에 빠
져 음탕(淫蕩)과 안락(安갪)을 그칠 줄을
모르다가 마침내 정사가 문란하고 국가가
패망하였다고 하옵니다. 앞에 가던 수레가

엎어지면 뒤에 가는 수레는 마땅히 경계해
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
건대 대왕께옵서는 허물을 고치시고 스스
로 새롭게 하시어 나라의 수명을 영구하게
하옵소서.”
왕은 그 말을 듣고 감탄하여 음악을 정지

하고 정전(正殿)으로 불러들여 도(道)의 진
리와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듣고 여러
날 만에 그치었다. 
신충은 효성왕과 경덕왕 두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지만 두 친구와 서로 약속하
고 벼슬을 버린 뒤 남악인 지리산으로 들
어갔다. 
이에 대해 양주동은“신충이 단속사를

세웠다고 했으나〈삼국사기〉의 경덕왕 22
년 기록에 의하면 일연 선사는‘면’(免)자
를 간과하여 신충과 김옹, 이순 3인이 함께

‘왕의 총신이었지만 홀연히 하루 새벽에
세상을 피해 산으로 들어갔다’(爲王寵臣,
忽一旦, 避世入山)고 읽었기 때문에〈삼국
유사〉에 인용하면서‘신충과 두 벗이 서로
맹약하여 관복을 걸어두고 남악으로 들어
가 다시 불러도 나오지 않았다’(忠與二友
相約, 掛冠入南岳, 再徵겘就)고 쓰게 된 것”
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일연은“(그가) 머리를 깎고 승려

가 되어 왕을 위하여 단속사를 세우고, 거
기에 머물면서 평생 속세를 떠나 대왕의
복을 빌겠다고 원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금
당 뒷벽에 남아 있는 진영이 바로 신충이
다”고 하였다고 적었다.
이에 양주동은“〈삼국사기〉에 인용된 개

별 삼인(三人)을 곧 삼(三) 화상으로 취단
(驟斷)한 때문이다”고 하였다. 
일연 또한 자신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기에‘할주’(割註)에서“살펴보건대
〈삼화상전〉에는 신충봉성사(信忠奉聖寺)
가 있어 여기 이 절과 서로 혼동된다. 그러
나 따져보면 전생에나 있을 일인즉 여기의
신충이 아님이 분명하다. 마땅히 자세히 살
펴야 할 것이다”고 적고 있다. 
이어 일연은“또〈별기〉에 이런 말이 있

다. ‘경덕왕 시대에 벼슬이 직장(直長)인
이준(〈고승전〉에선 이순이라 했다)이 일찍
부터 나이 50이 되면 반드시 출가하여 절
을 세우겠다고 발원하였다. 천보 7년 무자
(748)에 나이 50이 되자 조연(槽淵)에 있던
작은 절을 고쳐 큰 절로 만들고 절 이름을
단속사(斷俗寺)라 하였다. 자신도 또한 머
리를 깎고 법명을 공굉장로(孔宏長걛)라
하여 절에 20년간 머물다가 죽었다.”
그러면서“〈삼국사(기)〉에 실린 것과 같

지 않으므로 두 가지를 다 기록하여 의심
을 없앤다”고 기록하였다.
그런데〈삼국사기〉「신라본기」제9 ‘경

덕왕 23년’조의“23년 봄 정월에 이찬 만
종(萬宗)으로 상대등을 삼고 아찬 양상(겵
相)으로 시중을 삼았다”기록을 함께 보면

22년 8월에 복사꽃과 오얏꽃이 두 번째 피
었을 때 상대등 신충과 시중 김옹이 모두
면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주동은“삼국사기 원문은 신충, 김옹

두 사람의 사면(赦免)과 이순의 피세(避世)
입산(入山)이 개별사실로 서술되어 있는데
선사는‘면’(免)일자를 간과하여 신충, 양
상, 이순 삼인이 모두 왕의 총신으로서 홀
연히 어느 날 새벽에 세상을 버리고 산속
에 들었다고 풀이하였다”고 하였다. 
즉 양주동은 신충과 양상은 출가한 적이

없는데도 일연이〈삼국사기〉의 기록에서
‘면’일자를 간과하여 신충이 두 벗과 함께
벼슬을 버린 뒤 남악으로 들어갔다고 잘못
보았다고 적었다. 
다시 말해서 일연은『삼화상전』에 실린

신문왕대의‘신충봉성사’를 지은‘신충’
과 효성왕의 벗이었던 신충은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밝히면서도‘면’일자를 간과하
여 세 사람 모두를 출가한 것으로 보았다. 
때문에 일연은 이렇게 찬시를 붙였다. 

“공명은 다 이루지 못했는데 귀밑털이
먼저 세고,/ 임금 총애 비록 많으나 한평생
이 바쁘도다/ 언덕 저편 산이 자주 꿈속에

찾아오니/ 내 가서 향불 피워 우리 임금 복
비오리.”

3. ‘원가’의 해석
향가는 주(술)가(呪述歌)와 치리가(治理

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 14수 중‘원가’역시 이러한 공
능을 지닌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잠저(潛邸) 시절의 효성왕과 바둑을 두

며 벼슬을 약속받은 신충이 약속이 이루어
지지 않자 원망하는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붙이자 나무가 갑자기 누렇게 시들어 버렸
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한다. 
여기서 나무의 소생은 나무로 상징된

권력의 재생, 왕권의 회복, 우주질서의 재
생을 뜻한다. 또 바둑[圍碁]은 흔히 신전
(神殿)이나 성수(聖樹)에서 지냈던 비밀스
런 제사 또는 이에 관련된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옛날에 반고(班固)는“바둑판은 땅을 상

징하고 두는 행위는 신명한 덕을 나타낸다.
흑백의 바둑돌은 음양의 이치이며, 바둑판
에 돌을 포석(布石)함은 천문을 본뜬 것이
다. 사상(四象)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것
이 대개 왕정(王政)이니, 바둑은 천원지방
(天圓地方)과 음양사상(陰陽思想)을 위시

하여 제왕의 치세[治], 오패(五覇)의 권세
[權] 등이 재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풍요와 재생을 상징하는 성수 아

래서의 바둑은 그 놀이 자체의 성격으로
보아 우주의 질서를 모사한 소우주적 실수
행위(實修궋爲)로 이해할 수 있다.(황패강)
잣나무는 우주의 나무이다. 우주의 나무

는 세계의 이미지로 또는 세계의 축으로
인정된다. 우주의 주기적 재생 기능이나 세
계의 중심으로서의 우주나무의 작용은 이
경우 왕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신충의 첩가백수(帖添歌栢樹)는 우주나무
의 이와 같은 기능을 정지 또는 손상시키
는 주술이 되었다. 우주 중심에 있는 성수
에 가해진 어떠한 저주도 우주의 질서에
결정적인 타격이 되는 것이다. 
왕권과 동일시된 잣나무에 대한 가해는

곧 왕권에 대한 가해로 나타난다. 이는 유
감주술(괮感呪術)로 보인다. (양주동, 『국
학연구논고』)
노래는 이러하다. “질(質) 좋은 잣이/ 가

을에 말라 떨어지지 아니하매,/ 너를 중
(重)히 여겨 가겠다 하신 것과는 달리/ 낯
이 변해 버리신 거울에여./ 달이 그림자 내
린 연못 갓/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로
다,/ 모습이야 바라보지만/ 세상 모든 것
여희여 버린 처지여 버린 처지(處地)여.”
(김완진 역) “물 좋은 잣이/ 가을에 아니 이
르러 떨어지매,/ ‘너하고 같이 다니고 싶구
나’하신,// 우러르던 얼굴이 변하신 데에
야./ 달이 그림자여서 닿은 연못에/ 오고가
는 물결에서 새어나감 같이,/ 모습이야 바
라보나/ 세상 아무데에 숨은 적에야.”(신재
홍 역) “질 좋은 잣나무는 가을에 아니 그
릇 떨어지되/ 너 어찌 잊으랴 말씀하신//
우럴던 낯은 변화셨도다./ 달 그림자 진 옛
못엣/ 흐르는 물결엣 모래인양/ 모습이사
바라나/ 세상 모두 잃은 처지여라.”
실권이 없는 왕은 등극 이후에 신충을 잊

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외척세력의 간섭으
로 그를 등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신
충은 각박한 인정세태와 무정한 세상사를
탄식하며 노래를 지어 불렀다. 이 노래가

‘욕구충족의 상징적 제의가 되어 주가(呪
歌)로 탈바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끝〉

그동안 성원해주신 독자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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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인문학유행(遊궋) 누렇게뜬나무는왕권상실을의미신충이「원가」를부른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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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왕, 외척눈치에신충공훈누락

원망하는노래써붙여벼슬길올라

효성왕·경덕왕대왕당파거두로

일연, 신충의‘면직’을출가로기록

이순지은단속사,‘신충봉성사’와혼동

이순신충김옹3인출가로봐찬시

누렇게뜬잣나무. 신충은자신의공을잊은왕을원망하는노래인‘원가’를지어벼슬길에올랐다.
잣나무는왕실을상징한다.

부적기름의 혁명

▣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
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짙은 솔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방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찌들지 않습니다.
▣ 방향제와 구취제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짙은 솔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솔 향기가 오래

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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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 010-8558-2345

지지장장보보살살 아아미미타타불불 관관세세음음보보살살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주·야 상담합니다

인터넷으로도『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청동동불불상상··천천불불··삼삼천천불불··만만불불··개개금금··탱탱화화··금금고고··범범종종

217회

깨달은3000배
절, 염불, 독경, 참선, 행선, 와선, 부처님호흡법을
삼매체험한에너지로에고중생맘확녹이고

진짜참회처음공개!!

※천도재, 조상타령, 귀신타령, 팔자타령, 돈타령, 절대하지않음

※청소년불자들이삼매를체험하고깨달음으로나가며학교에서리더로,
세상에서글로벌리더로성장하는깨달음의법회를준비중입니다.

⊙날 짜 : 8월 31일(토) 저녁 9시 ~ 
9월 1일 아침 7시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수련복,기도포,수건)

⊙장 소 : 법왕정사 울산 언양법당
KTX울산역 3분, 서·울산IC 3분,
언양버스터미널 1분

법법왕왕 참참부부처처님님 참참불불교교 법법왕왕정정사사
www.법법왕왕정정사사.net

☏☏005522))225544--77776688.. 001100..33448877..00003355

깨달음쉬운불교·깨달음빠른불교·깨달음주는불교

착한척, 잘난척, 아는척, 똑똑한척, 열심히공부하고,
일하고, 복짓고, 업장소멸, 참회기도, 갖가지수행하는데

왜병, 불행에쫓기고있나? 

송 근 유


